
제프리 알 홀런드, “이를 행하여 

나를 기념하라”에서 발췌

“만약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과제라면, 

그 평범하고도 귀한 상징물이 전달될 때, 우리

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?

우리는 구주의 전세 생활과 하늘과 땅과 그 

안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셨

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우리

는 천국 회의에서조차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, 매우 강하

셨으며, 우리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권능과 어린 양의 피

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를 거두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

니다.(요한계시록 12:10~11 참조)

우리는 ……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그분의 육신의 탄생을 기

억할 수 있습니다. ……

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과 가르침, 치유와 도움을 

기억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분이 맹인에게는 시력을, 못 

듣는 자에게는 청력을 주셨으며,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

마르는 병에 걸린 자들에게는 활동의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

할 수 있습니다. 그리하여, 우리의 성장이 정지되거나 우리의 

기쁨과 안목이 흐려진다고 느낄 때에도 …… 그리스도를 향

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. ……

구주께서는 자신에게 장엄한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삶의 기

쁨을 찾았고, 사람들과 즐거워했으며, 제자들에게는 안심하

라고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. 그분은 마치 현관에서 

위대한 보물, 즉 매우 진귀한 진주를 실제로 발견한 사람들

이 기뻐하듯 우리도 복음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

다. ……

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 하셨음을 

…… 기억할 수 있습니다. ……

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과 ‘선한 모든 것은 그리

스도에게서 [온다]’(모로나이서 7:24)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

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. ……

언젠가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신 몰인정한 대우, 그분께서 경

험하신 거부, 그리고 그분이 견디셔야 했던 불공평을 기억해

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. 우리도 살아가면

서 그러한 것들을 겪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사방으로 우겨쌈

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

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

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셨음(고린도후서 4:8~9 참조)을 

기억할 수 있습니다.

그런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만물 위로 

오르시기 전에 그 아래로 내려오셨으며, 고난과 고통과 온갖 

종류의 유혹에 시달리시면서 자비로 충만해지셨고 어떻게 

연약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다는 사실을 기

억할 수 있습니다.(교리와 성약 88:6; 앨마서 7:11~12 참조)

그분은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곁에 항상 계시며 그들

을 강화하십니다. 결국,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

곳에 계시며, 이 모두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

다. ……

이 모든 것이 바로 제사 신권을 소유한 젊은 형제들이 무릎

을 꿇고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

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.”(성도의 벗, 1996년 1

월호, 68~69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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